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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5개 기업, 취약계층 집수리 자원봉사에 후원금 전달
- 포스코이앤씨, 브니엘네이처, 펜테크,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관내 기업 뭉쳐 -

- 불우한 이웃 집고치기 자원봉사 위해 총 4천5백만원 지정기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관내 5개 기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

경을 개선하는 ‘자원봉사자 재능 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총 4천 5백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 했다고 밝

혔다.

전달식은 6월 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후원금을 기탁한 

포스코이앤씨 박철호 기업시민사무국장, 브니엘네이처㈜ 박정호 대표, 

㈜펜테크 설응희 공동대표, NH농협은행 인천본부 곽성일 본부장, 신

한은행 인천시금고 커뮤니티 남창신 단장, 그리고 ㈔인천광역시자원

봉사센터 전년성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원봉사자 재능 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인천시자원봉사

센터가 주관해 전문 자원봉사자가 직접 취약 가구의 집을 수리해 주

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집수리가 필요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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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싱크대, 창문, 화장실, 전등 교체 

등을 지원해 준다. 기업들의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인

천시자원봉사센터로 전달돼 집수리 사업에 쓰이게 된다.

후원금을 전달받는 자원봉사센터 전년성 이사장은 “인천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이번 후원금 기탁 결정을 진심으로 감사드린

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사회공헌과 자원봉사자들 참여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감사드린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자원봉사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시에서도 더욱 촘촘한 

맞춤형 복지사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2009년 150

가구를 시작으로 매해 500가구 이상 실시했으며, 올해까지 총 14년 

동안 1만 1천 여 취약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집수리를 원하는 취약계층은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까운 동 행

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집수리 자원봉사에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 및 후원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시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된

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http://tv.incheon.go.kr/

